
이란산 원유 수입 “뜨거운 감자”
EU, 비축유 방출 가능성 제기 … 수입계약 7월1일부터 전면중단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EU 회원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고 1월26일 밝혔다.

EU 회원 27개국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 계약을 7월1일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1월23

일 합의한 바 있다.

EU는 각 회원국이 2011년 기준으로 평균 1일 소비량의 90일분을 비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120일분에 달하는 총 1억3450만톤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산 원유는 EU 전체 소비량의 약 5%에 불과하나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은 수입량의 10-30%에 달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오만만에 접한 항구를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

다”고 강조했으며, 두바이의 다이 칼판 경찰청장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다른 관문을 열어 호

르무즈 해협의 역할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월19일 도쿄에서 미국과 이란제재 문제를 협의한 후 2월 초 재논의를 위해 워싱턴에 실

무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관게자는 “일본 대표단이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과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 담당 차관

보는 1월18-19일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에 대해 제재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 대상에서 자국 은행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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